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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해가스전 2곳 시추작업 돌입
산자부, 고래-8 및 고래-9 대상 … 2005년 3월 매장여부 결론

동해-1 가스전 인근 해저광구 2곳에 대한 시추작업이 12월31일 시작된다. 

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, 제2의 동해 가스전으로 기대를  모으고 있는 동해 울산 앞바다 <고래

-9>와 <고래-8> 광구 시추작업을 벌일 시추선 <오션 제너럴>호가 30일 밤 현지에 도착해 31일 고래-9 광구

에 대한 시추에 착수한다. 

고래-9 광구는 동해-1 가스전에서 북쪽으로 12㎞ 지점에, 고래-8 광구는 남쪽으로 5㎞ 지점에 위치하고 있

으며 추정매장량은 2개 광구를 합쳐 대략 1000만톤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석유공사는 먼저 고래-9 광구 시추작업을 시작한 뒤 2005년 1월 고래-8 광구 시추도 곧바로 착수할 계획이

다. 시추 결과는 고래-9가 2005년 1월말, 고래-8 광구는 3월에 나온다. 

현재까지는 고래-8 광구의 매장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가스나 석유 매장이 확인되면 

2005년 상반기에 정밀시추 작업을 통해 정확한 매장량과 경제성 여부가 나타나게 된다. 

2곳의 시추작업이 모두 성공하면 향후 15년간 울산․경남지역에 매년 40만톤 정도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

될 동해 가스전의 가스 공급량이 현재의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. 

석유공사는 시추에 성공하면 2007년 시범생산을 거쳐 이르면 2008년 본격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며, 새로 발

견된 가스는 이미 건설된 동해-1 가스전  플랫폼과 바다 밑으로 파이프를 연결해 육상으로 이송할 방침이다.

시추작업에 드는 비용은 250억-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.

석유공사는 “지질구조 분석 결과 동해가스전이 속해 있는 6-1 해저광구의 가스 매장 가능성이 다른 해역보

다 높아 기대를 걸고 있다”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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